
구라보의 “안죠”공장 - 최고를 자부하는 

정방교연 소재 상품화 

 

구라보의 면합섬(綿合纖)사업부는 각 공장마다 가장 자랑할 만한 특기 하

나를 선정하고 그 분야를 발전시켜, 공장은 물론 회사 발전에까지 이어질 수 

있게 “일촌일품(一村一品)”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, 그 동안 상당한 성과를 

올리고 있다. 

아이찌(愛和)현에 있는 “안죠(安城)”공장에서는, 공장장이 “일촌일품”운동의 

총 책임자가 되어, 이 공장의 기술자, 관련 영업 담당자, 도쿄 지방과 오사카

지방의 마케팅부문 담당자와 “도꾸시마(德島)”현에 있는 직영(直營)가공공장

인 도꾸시마 공장의 기술자들로 “프로젝트·팀(Project team)”을 구성하였다. 

이 프로젝트·팀의 적극적인 활동으로, 안죠공장은 링정방기로 뽑은 잔털 

극소화(極小化) 순면사 “클리어·스핀”으로 제직한 직물을 호평리에 상품화

하였다. 이 팀은 또한 이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정방교연사(精紡交撚絲)로 

이 실에 가장 적합한 제직 조건과 가공 조건을 조화롭게 짜맞추어 최고의 

정방교연사 소재라고 자부하는 직물인 “크로스·스핀”을 개발하고 상품화하

였으며, 이에 따라 각 영업 담당자들은 “크로스·스핀”의 판매활동을 즉시 

시작하였다. 

각 공장장이 책임지고 있는 프로젝트·팀은 사업횡단형(事業橫斷型)으로 

팀원을 선발하여 편성하였으며, 각 공장마다의 개성을 살린 신상품을 활발히 

개발하고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한다. 

 


